
곡성군미래교육재단허 성 균

진안형 교육생태계 만들기

진안사회의 회생을 위하여



대한제국(1905–1910년) 국내외정세

1905년

1. 가쓰라-태프트밀약 (7.29) : 미·일,필리핀↔한국지배권상호승인

2. 포츠머스조약 (9.5) : 러일전쟁종결·일본,한국 우월권 확보

3. 제2차영일동맹 (8.12) : 영국,일본의한국 지배 공식 승인

4. 을사늑약강제 체결 (11.17) : 외교권박탈·통감부설치 예고

5. 민족 저항 봉기 (11월~ ) : 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·민영환자결

1906년

1. 통감부개설 (2.1) : 이토 히로부미초대 통감 취임

2. 을미의병·을사의병전개 : 최익현·민종식등 항일의병활동

3. 애국계몽운동확산 : 대한자강회·신문·교육기관설립



1907년

1. 국채보상운동 (1월~ ) : 일본 차관 1,300만원국민 모금으로상환 추진

2. 헤이그특사 파견 (6월) : 이준·이상설·이위종,만국평화회의호소

3. 고종 강제 퇴위 (7월) : 특사 빌미로일제 압박→순종즉위

4. 정미7조약·군대해산 (7~8월) : 내정 장악·대한제국군대 강제 해체

5. 정미의병봉기 (8월~ ) : 해산 군인 합류→전국규모 의병전쟁

1908년

1. 의병전쟁최고조 : 전국 의병 연합부대서울진공작전시도

2. 신민회비밀결사활동 : 안창호·이승훈,실력양성·독립기지모색



1909년

1. 기유각서 (7월) : 사법권·감옥 사무 박탈·자치 기능 말살

2. 안중근의거 (10.26) : 하얼빈역에서이토 히로부미사살

1910년

1. 경찰권박탈 (6월) : 데라우치통감 취임·병합 준비 완료

2. 한일병합조약 (8.29) : 경술국치 — 대한제국멸망

3. 항일 저항 : 계몽·사회운동





1. 진안의 일은 진안 사람이

 진안문명학교(1907, 진안향교) -> 공립진안보통학교로

흡수(1911) -> 진안초등학교(1911?)

 사립용강학교(1908, 용담향교) -> 사립용담보통학교(1911) -> 

공립용담보통학교(1912) -> 송풍초(1951)?

 사립화동학교(1908, 주천면) -> 공립주천보통학교(1919) -> 

주천초등학교(1919 ?)

 사립어은동보통학교(1910)



水深舟大
장자



2. 과제 인식이 문제해결의 첩경

 20세기 초에는 근대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

이 절실한 과제였고,

 21세기 초인 지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진안 아

이들을 잘 기르는 것이 절실한 과제

 잘 기르려면 수도권(도시권)과지방의 교육격차 해소해야.



 새로운학력관검토

계산문제나사실의암기를묻는기초적인항목에서는최상

수준의성적, 창조적인 사고와 과학의 본질, 환경문제에

서는 세계평균 밑돌아. 

19세기형 학력에서는 우수, 21세기형 학력에서는 크게

뒤떨어져.

사토 마나부, 배움으로부터도주하는아이들



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

책임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성과 서로 존중하

고 협력하는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.

2022 개정교육과정의배경





3. 사례-곡성에서교육의 해석

 교육은 공공재

-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

-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전략

 개인 또는 가문의일로 해석하는경우

- 교육불평등이심화되는건 개인 또는 가문의책임으로간주

- 개인과가문의욕망을 성취하는배타적, 경쟁적 도구



소득이나 젠더, 인종 등 자녀들이 발명가가 되지 못하게 하는

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해 미국의 모든 자녀들에게 온전한 기

회를 준다면, 미국에서 발명가가 되는 아이들은 지금의 4배

로 늘어날 것이다. 사회적 격차(자산, 소득, 젠더, 인종 등)를

줄이면 미국 사회 전체가 훨씬 더 혁신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.

<부모의소득에따라 아이들이발명가가될 확률>

- 부모 소득이중간 이하일경우 : 아이들 1,000명당 0.84명

- 부모가상위 1퍼센트일경우 : 아이들 1,000명당 8.3명

체티, <잃어버린 아인슈타인들>(2017), 미국 불평등 연구자



4. 사례-곡성사회의 회생을 위하여

 기존의 사유 방식과 행동 방식으로 새로운 곡성을

만들 수 있을까?

“어제의 방법으로 내일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.

내일의 문제를 풀려면 사고의 차원을 바꿔야 한다.”

마이클 J. 마쿼트(2011), 질문 리더십



곡성사회의회생(목적)을 위한 교육 전략

곡성형 교육생태계 구축(목표)

교육-성장 불균형 해소 전략

곡성군미래교육재단 운영



곡성군미래교육재단 연혁

1. 곡성군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(2018. 12. 27.)

2. 곡성군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(2019. 3. 4. ~   )

3.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(2019. 12. 27.)

4.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설립 창립 총회(2020. 5. 6.)

5. 현재 4팀(행정운영팀, 평생교육팀, 창의교육팀, 지역교

육팀) 18명(군청 파견4, 교육청 파견1) 



익숙한 사유 방식과 행동 방식을 성찰하여,

지켜야 할 것, 멈출 것, 새로 창출해야 할 것을

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

진안을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.

진안에서 지금, 함께

무엇을 시도해야 할까요?


